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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하지 않은 그림, 열린 세계…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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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김리아갤러리가 8월 19일부터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East of Ede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오랫
동안 탐구해 온 회화적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한 신작 연작을 선보인다.

꽃을 그리던 황도유가 동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재가 달라진 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지된 존재를 바라보던 회화가 움직이
고 관계 맺는 존재들의 세계로 나아간 것이다. 정적인 꽃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작업은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닌 동물들로 확장
하며 회화의 시간성과 관계성을 더욱 깊이 탐색한다. 《에덴의 동쪽》은 이전 연작 〈서른세 송이〉에서 이어 온 회화적 탐구의 연장선에 
있다. 황도유는 꽃에서 동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존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관심을 옮긴다.

이번 전시의 중심은 관계가 만들어내는 화면의 흐름이다. 화면 속 동물들은 먹이를 쫓고 몸을 숨기며 서로를 응시한다. 이들의 움직
임은 화면에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머무르면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황도유는 회화를 색과 획의 흐름이 화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손이 남기는 흔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완의 감각이다. 그래서 대상을 치밀하게 재현하기보다 형상을 열어둔다. 작가가 말하는 ‘미완의 표현성’은 미완
성의 상태가 아니다. 회화를 하나의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화면은 의도적으로 닫히지 않은 채 남겨지고, 그 여백은 붓질의 결과와 물질감, 그리고 보는 이의 감각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된다.

관람자는 화면을 오래 응시하며 동물들의 움직임과 붓질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림은 한 번에 의미를 드러내기보다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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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목은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차용했지만, 원작 소설의 서사를 옮기거나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소설의 서사를 재현한 것
은 아니지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이 불러오는 긴장감은 이번 회화가 보여주는 세계와 맞닿아 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 화면
에 놓이고, 그 사이에서 질서와 긴장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은 9월 19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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